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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Considering the future of the elderly population indicator in Gyeongnam, government support service for the   

low income group aged > 65 is overlooked of falling risk.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study data for   

community improvement with the realities of quality of life (QOL) in vision of the low income group. Methods: The   

national eye institution visual function questionnaire 25 (Korean version) was administered in 107 participants aged > 65  

years with low income and measured by a portable auto-refractometer (spot vision screener, Welch Allyn, USA) for 

refraction. Data was analyzed using R 4.2.1 (R foundation, Vienna, Austria) for independent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Results: The QOL scores in distant vision for men and women were 80.54±23.82 and 80.5±24.01, 

respectively (p>0.05). The average addition was 2.3±0.65.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ddition and distant and near activities, as the addition was higher (respectively, r=-0.31, p=0.03 and r=-0.41, p=0.00).   

As the hyperopia degree in spherical equivalent increased, the QOL in vision decreased. It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in near visual tasks (r=−0.35, p=0.02). Conclusions: We do not hastily conclude that higher QOL   

in vision is regarded as negligible in daily risk factor. The QOL in vision is truly subjective and does not cover the entire  

visual function.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reading glasses should be highlighted so that it would be a basic study  

data for safety of local community improvement.

Key words: National eye institution visual function questionnaire 25, Quality of life in vision, Near visual tasks, Elderly 

aged ≥ 6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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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령 인구에 유소년 인구를 나누어 100을 곱한 노령화 

지수를 활용하여 전국의 시군구를 분석하여 보고한 2019 

년 인구주택총조사[1]에 의하면 전국에서 노령화지수가 높 

은 상위 15개 시군구를 선별했는데 그 중 경상남도의 4개  

시군구(합천 578.6, 남해 536.4, 의령 504.8, 산청 471.2)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47년까지 장 

래인구의 추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별로 경기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이 뒤를 이었다. 두 개의 광   

역도시를 제외하면 경남과 인천의 노인인구가 최근 타 지

역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경남지역은 2020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해 2030년이 되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Fig. 1). 경남의 노인인구 증가세는 현재 진행형이며 향

후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세 명 중 한 명꼴로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낙상은 

일종의 노화(frailty)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데[3] 노화는 

사회경제학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4] 따라 

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낙상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최근 노인의 낙 

상 사고 확률을 사전에 계산하고 경보를 알려주는 시각기 

반 감지 시스템(vision-based fall detection)이 지속적으로 

개발 및 진화하고 있다.[5,6] 요컨대, 낙상 사고의 주요인이 

시각의 문제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낙상 사고를 시 

각정보 기반으로 하는 기술로 환원시켜 해결하려는 연구 

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낙상 사고의 원인에 

시각 정보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020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결과 보고에 의 

하면 여러 분야에 걸쳐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다만, 시각 관련 분야 지원사업의 경우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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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동 실명예방과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로       

두 개의 사업으로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앞서 살       

펴본 경남의 미래 노령인구 지표나 낙상사고의 위험 그리       

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을 고려해 볼 때 65         

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의한 낙상사고는 정부 지원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미래 경남의 노령인구 증가세를       

고려하면 보건·경제학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시생       

활 실태를 파악하고 시각적 삶의 질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관내 다수의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방문       

자들 중 65세 이상이며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을 1차       

대상자로 선별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연구방법과     

목적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위한 의사      

소통이 가능한 107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자들의 굴절이상은 휴대용 자동안굴절계(spot   

vision screener, Welch Allyn,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시험렌즈 세트를 사용하여 가입도를 추가로 검사하      

였다. 65세 이상의 대상자의 시기능에 따른 삶의 질을 평        

가하기 위해 미국 국립안연구센터에서 제작하고 한국망막     

학회에서 국문으로 번역한 시기능 설문지(national eye     

institution visual function questionnaire-25, 이하 NEI VFQ-      

25)를 사용했다. NEI VFQ-25는 총 25개의 주요 설문 항        

목과 특정 시작업에 특화된 6개의 추가 설문 항목으로 구        

성되어 주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 활용       

되어 왔다.[8-10] 본 연구의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이 아닌데      

도 NEI VFQ-25 설문지를 사용한 이유는 대상자 모두가       

차상위계층으로 교정용 안경이나 근용 돋보기를 착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백내장 등 안질환적 환경에 더 많        

이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       

했다.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오픈 소스 기반 통계 프로그램인       

R 4.2.1(R foundation, Vienna, Austria)을 토대로 남녀간      

삶의 질 평가에서는 독립표본 t-test를 진행했으며 나이와,      

굴절이상도, 가입도에 따른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Pearson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모든 분석에 사용      

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설정했다.

Fig. 1. Population growth of the elderly for three decades in nationwide districts (A) and without Gyeongi and Seoul (B).

Table 1. Number of questions in each item of the NEI-          

VFQ 25

Scale Number of item  Items to be averaged

General Health  1 1

General Vision  1 2

Ocular Pain  2 4, 19

Near Activities  6 5, 6, 7, A3, A4, A5

Distance Activities  6 8, 9, 14, A6, A7, A8

Vision specific:

 Social functioning  2 11, 13

 Mental health  4 3, 21, 22, 25

 Role difficulties  2 17, 18

 Dependency  3 20, 23, 24

Driving  3 15c, 16, 16a

Color Vision  1 12

Peripheral Vision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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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전체 107명의 대상자 평균 나이는 77.72±5.75세였으며  

여성이 35명, 남성이 72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원거리  

시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남성의 경우 80.54±23.82점을 보  

였으며 여성의 경우 80.5±24.01점으로 평균값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p>0.05). 근거리 시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두 집단 모두 원거리 만족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71.07±6.01점, 여성의 경우 74.98±    

21.35점으로 나타나 여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p>0.05). 쾌적한 시야에 관한 주변  

시기능 항목에 대한 만족도에서 남성의 경우 83.85±25.93    

점, 여성의 경우 89.47±22.98점으로 역시 여성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p>0.05). 한편, 서  

양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변과 지역사회 등의 공   

동체 활동이 많고 가족과의 유대가 상대적으로 좋아 고령  

임에도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고 보고했다.[11,12]

최근 65세 이상의 61명을 대상으로 NEI VFQ-25 설문 

을 진행한 국내 연구[13]에 따르면 원거리 시생활에서 

75.43±17.07점, 근거리 시생활에서 68.68±23.69점, 주변시 

기능에서 83.20±18.66점을 보여 본 연구 결과보다 전반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했으며 농어촌을 생활 기 

반으로 삼고 있어서 휴대용 시각 전자매체를 기반으로 하 

는 도시 생활 거주자로 진행한 이전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60세에서 89세까지의 다인종 

365명을 대상으로 3년간 삶의 질을 추적 관찰한 연구[14]에 

따르면 원거리 시생활에서 93±8.9점, 근거리 시생활에서 

92.3±11.1점, 주변시기능에서 94.9±8.85점으로 국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가 다르고 복지정책이 달라서 

단순히 소득수준으로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의 연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65세 이상의 전체를 대상으로 나이에 따른 시생활에 대 

한 만족도를 분석했다(Fig. 3). 나이가 증가할수록 원거리 

나 근거리의 시각적 활동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0.03, r=0.08). 다만, 근거리 

에 비해 원거리 시작업에서의 삶의 질이 다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근거리 활동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다 

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백내장 등의 

안매체의 혼탁이나 시세포의 기능저하 등으로 원거리의 

작은 물체를 다루는 시작업을 하기 보다는 주로 근거리에 

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원거리의 활동보다는 근거리의 활동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백내장 수술이나 노안 등의 

이유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체 대상자 중 가입도 측정이 가능한 56명을 대상으로 

가입도가 원거리와 근거리의 시각적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Fig. 4). 전체 대상자의 평균 가입도는 

2.3±0.65 D로 나타났다. 가입도가 증가할수록 원거리 활동 

(r=−0.31, p=0.03)과 근거리의 활동(r=−0.41, p=0.00) 모두 

Fig. 2. The quality of life scores depending on the sex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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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미 있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가입도의 

증가는 근거리 시생활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입도의 증가는 연령의 증가를 의미하며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확률이 감소함을 뜻한다. 특히, 

85세 이상의 고령대의 원거리 시력이 좋은 집단의 경우 

1~2년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일상에 급격한 

불편함을 야기[13]하기 때문에 고령에서는 원거리 시력보 

다 근거리 시력 즉, 가입도의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Fig. 3. The quality of life scores in distant and near activities depending on age.

Fig. 4. The quality of life scores in distant and near activities depending o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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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이상이 원거리와 근거리의 시각적 활동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 분석했다(Fig. 5). 전체 대상자 107명 중 40명  

인 약 37%만 안경을 착용하고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눈꺼플처짐이나 백내장 등 휴대용 자동안굴절계로 

측정할 수 있었던 44명만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을 했으 

며 평균 구면등가굴절력은 0.91±1.39 D로 원시성 경향을 

나타냈다. 구면등가굴절력의 원시도가 증가할수록 원거리 

와 근거리 모든 거리에서 시각적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근거리 시작업에서는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냈다(r=-0.35, p=0.02). 본 연구의 경우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이기 때문에 노안이 이미 심하게 

진행이 되었거나 혹은 백내장 수술로 조절력이 사실상 거 

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거리 활동보다 근거리 활   

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결 론

경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각적 삶의 실태와 만족도를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원거  

리 및 근거리 교정용 안경 착용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낮  

았으며 평상시 안경을 잘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작은 도시 거주자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  

상 연령대를 대상으로 시각 관련 삶의 질을 비교했을 때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평소 근거리 시작업이 많은 도시  

생활패턴이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가입도의 증가 즉, 나이가 증가할수록 시각활동에서 많 

은 제약이 따르는데 특히, 근거리 시생활에 큰 장애를 일 

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근거리 시생활은 반드시 집 안 

에서의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야외의 계단이나 인도 

의 턱 등 보행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포 

함한다. 

따라서 시각적 삶의 질이 높다고 해서 생활 속 위험요 

소가 없다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속단해서는 안된 

다. 주관적으로 체감하고 평가하는 시각적 삶의 질이 객관 

적으로 평가해야만 하는 시각의 질적 수준을 결코 반영하 

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남의 소외된 계층의 근용 안경의 필요성과 그 중 

요성이 강조되어 추후 지역사회 안전망을 위한 정책 개발 

에 미약하게 나마 기초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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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경남의 미래 노령인구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을 고려해 볼 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의한 낙

상사고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시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시각적 삶의

질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법: 설문조사를 위한 의사소통이 가

능하며 65세 이상이며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107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휴대용 자동안굴절계(spot          

vision screener, Welch Allyn, USA)를 사용하여 굴절이상을 측정하였으며 시기능 설문지(national eye institution           

visual function questionnaire-25)를 사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했다. 데이터는 R 4.2.1(R foundation, Vienna, Austria)

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test와 Pearson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결과: 원거리 시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남성

의 경우 80.54±23.82점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80.5±24.01점으로 평균값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대상자의 평균 가입도는 2.3±0.65 D로 나타났다. 가입도가 증가할수록 원거리 활동(r=-0.31, p=0.03)과 근거리

의 활동(r=-0.41, p=0.00) 모두에서 의미 있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면등가굴절력의 원시도가 증가할수록 원

거리와 근거리 모든 거리에서 시각적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근거리 시작업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r=-0.35, p=0.02). 결론: 시각적 삶의 질이 높다고 해서 생활 속 위험요소를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

로 속단해서는 안된다. 주관적으로 체감하고 평가하는 시각적 삶의 질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만 하는 시각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근용 안경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추후 지역사회 안

전망을 위한 정책 개발에 미약하게 나마 기초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시기능 설문지, 시각적 삶의 질, 근거리 시작업, 65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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